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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이차 성징을 맞이하여 신체 변화가 급격

한 시기임과 동시에 왕성한 신체활동 요구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이 과

중하여 운동, 여가, 수면의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 습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평

균 수면시간은 약 7시간으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수

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으며 OECD 국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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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

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2021년도에 표집이 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2,26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

계,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 주의집중 문제 및 학업무기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주요 변인 간 경로를 분석한 결과, 수

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과제수행이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 완화를 위해 향후 신체, 인지, 정서적 요소를 종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direct effects of adolescents’ sleep

quality in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attention problems and self-esteem. For this 

purpose, data from 2,265 fir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AMOS 23.0. As a result, the adolescents' sleep qua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and negatively related to attention problems and academic helplessness. 

Furthermore, sleep quality directly predicted attention problems, and attention problems

directly predicted academic helplessness and indirectly through self-esteem. Finally, the

indirect effects of sleep quality on academic helplessness through attention problems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 This research confirms that adolescent academic help-

lessness should be addressed not only through sleep quality and attention problems, but

also through the psychological issue of self-esteem. Thes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ovide a basis for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to alleviate adolescent aca-

demic helplessness in South Korean culture, where academic performance is a major task

of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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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평균 수면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임희진, 백혜정, 김동식, 2019). 이처럼 우리나

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고선강, 2017; Garcia, Garcia, Qinas, & 

Anttila, 2019), 성장기에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적 발육이나 기능의 성장 저해와 더불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가 유발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

며(김예성, 김은정, 2021; Zuzanek, 2005), 인지발달과 

학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진희, 조성중, 권민희, 2021). 학업기대가 큰 우리나

라 문화에서 인지적 문제와 학업 관련 어려움은 청소

년의 자아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면의 

질이 낮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인지학습 과정의 어

려움을 경험하며 이와 관련해 자아의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면의 질은 기상 시 충분히 쉬었다는 느낌, 수면에 

대한 만족도 등 수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주관

적인 지표이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수면 시 각

성 횟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까지 모두 포함한다(Pilcher, 

Ginter, & Sadowsky, 1997; Gregory & O'connor, 2002). 

고차 신경인지 기능인 주의집중은 전두엽의 기능과 관

련되는데 이는 수면으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Dewald, Meijer, Oort, Kerkhof, & 

Bögels, 2010), 청소년기의 낮은 수면의 질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주의집중과 관련되는 인지 기능을 손상하

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ackson et al., 2013). 즉 수

면은 미주신경 긴장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주의집

중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Porges, Doussard- 

Roosevelt, & Maiti, 1994; Suess, Porges, & Plude, 1994), 

신체적인 각성의 영역인 수면의 질이 낮을 경우 인지

적 수준의 각성 조절인 주의집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Um, Hong, & Jeong, 2017). 

이러한 청소년기의 수면의 질과 주의집중 문제의 관

계는 다수의 선행 연구(윤정민, 이혜란, 이건희, 2007; 

최홍일, 정현주, 2023; Beebe, 2011)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이를테면, 수면 문제를 보고한 청소년은 수면 문

제가 없거나 드물게 있는 청소년보다 더 부주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Morrison, McGee, & Stanton, 1992), 

모의 교실에서 수면 제한 실험 후 뇌파 검사를 측정한 

결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충분한 수면은 주의집중

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뇌파의 둔화에 영향을 미쳐 주의

집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교사와 관찰자에 의해 확

인되었다(Beebe, 2011). 수면의 질과 주의집중 문제에 

관해 학교 장면에서의 보고를 활용한 연구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아동의 수면을 제한했을 때 주의집중의 어려

움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확인되었으며(Fallone, Acebo, 

Seifer, & Carskadon, 2005), 학생의 수면 제한 실험 여

부를 알지 못하는 교사가 수면 제한을 받은 아동에 대

하여 인지 문제와 부주의가 증가했음을 보고한 바 있

다(Gruber et al., 2012). 또한 초기 청소년기 남아의 수

면 부족은 주의집중과 관련된 뇌 영역인 실행기능의 발

휘와 부적으로 관련되었으며, 반면 좋은 수면의 질은 실

행기능의 발휘와 정적인 관련을 나타냈다(Kuula et al., 

2015). 이어서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도 수면의 질과 주

의집중의 상관을 탐색한 결과, 수면의 질과 주의집중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양영미, 조성심, 2002), 수

면의 질과 주의집중 문제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

되었고(박이슬, 김선미, 김영희, 2022), 양다영의 연구

(2023)에서는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경로를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의집중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

한 자극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어

려움을 느끼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몰두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말한다(김아름, 윤안순, 2018). 

따라서 주의집중의 문제는 인지 및 학습의 사고 과정

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며(박봉환, 2022), 낮은 주의

집중력을 지닌 학생은 부주의하며 주어진 과제를 완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정민, 송

수지, 2015). 학습 상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학습 내

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데, 학습자가 이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김진철, 2023). 이에 따라 주의집중의 문

제는 학업에 집중하여 학업성취를 이루는 데 방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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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며, 주의집중 문제가 직접 학업무기력을 유

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박봉환, 2022), 학업무기력

을 높게 경험한 그룹에서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우연경, 노언경, 2021). 학업무기력

이란, 학습자가 극복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환경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이 노력을 가해도 결과를 바

꿀 수 없다고 여기는 무기력한 현상을 말한다(Maier & 

Seligman, 1976). 반면에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데, 내적으로 학업수행의 의미를 이끌어내 학

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이 높은 것

을 뜻한다(이자영, 이상민, 2012;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학업열의는 선행 연

구들에서 학업무기력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

로(백승원, 정진희, 이예진, 윤채영, 2020; 최혜선, 한세

영, 2021), 권은경의 연구(2020)에서는 주의집중, 교사 

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 관계, 우울, 

행복감 순으로 학업무기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추

론되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누적되면서 무기력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학

업 수행 및 의욕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업 부담이 큰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기에 

이러한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학업수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줄 뿐 아니

라, 주의집중 문제를 가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

를 장기간 경험하였을 때 사회적 자극에 적절하게 주의

를 기울여 반응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기술

의 결함이나 또래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

고,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하락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정용래, 2019; Harpin, 

Mazzone, Raynaud, Kahle, & Hodgkins, 2016). 자아존

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

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

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와 관련된다(Rosenberg, 

1979).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실패

를 누적하여 경험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주

의집중 문제를 가진 아동은 학습이나 일상생활 장면, 

주변인들과의 관계 내에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자신

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

(박현옥, 이애연, 2012). Bronfenbrenner(1979)의 생태

학적 이론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미시체계로 친구, 교사, 가정이 강조된 만큼, 주의집

중으로 인해 겪는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적 어려움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1). 또한 주의집중 문제

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 자신감이 낮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

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

다(Lv, Wan, & Fu, 2015). 

나아가, 자아존중감은 학업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

서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 나타나는데(김현아, 

김현지, 박재국, 202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

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을 유능하고 가

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반면(이종석, 정득, 2015),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실패 경험에 압도되어 학습

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는 학업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서원석, 장재혁, 김석우, 2020). 학업무기력

은 청소년이 새로운 학업을 수행할 때도 자신의 능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막연한 신념을 가지게

끔 하여(고요한, 정혜원, 2022),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학업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현아 등, 2023). 자아존중감과 학업무기력 사이

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성연

과 신소영(2023)에 의하면 청소년이 인식한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함영난과 박분희의 연구(2022)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

은 청소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학업 결과를 바꿀 수 없

다고 믿는 학업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

고되고 있었다. 또한 주소망의 연구(2020)와 한은지와 

하문선의 연구(2021)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

업무기력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학업 현장과 또래 관계에

서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실패나 좌절을 반복적으로 



198 인간발달연구 31권 3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

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학습 환경에 대처하는 능

력을 상실함으로써 학업무기력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안현아,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

중 문제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이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학업무기

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소로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신체 

발달 영역인 수면의 질이 인지적 영역인 주의집중 문

제와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인 자아존중감 및 학업무

기력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 간 

통합적인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정세빈, 정혜원, 2023; 한은지, 하문선, 2021). 따

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의 변인들을 확인함

으로써 학업무기력에 대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보

다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

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자

아존중감 및 학업무기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

하며,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 및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

적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

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

소년 2,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출생 연

도는 2004년생 9명(0.4%), 2005년생 2,228명(98.4%), 

2006년생 28명(1.2%)이었으며,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1,217명(53.7%), 여자 청소년이 1,048명(46.3%)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는 지역별로 수도권(서

울, 경기, 인천) 50.2%,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11.7%,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10.7%, 충청권(대전, 충북, 충

남) 7.5%, 강원권(강원) 2.5%, 기타(세종, 제주) 3.1%와 

같이 분포하였다.

2. 측정 도구

1) 수면의 질

청소년 수면의 질은 장근영 등(2013)의 수면의 질 문

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수정 및 보

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평소 잠을 잘 잡니까?’의 단

일 질문에 ‘평일’ 1문항과 ‘주말’ 1문항으로 나뉘어 총 

2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매우 못 

잔다[1] ~ 매우 잘 잔다[4])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 주의집중 문제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 및 타당화한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척도’

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

으며, 본 척도 중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

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어려운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 문제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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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무기력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은 박병기, 노시언, 김진아와 황

진숙(2015)이 개발 및 타당화한 ‘학업무기력 척도’를 

활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통제신념 결여’ 4문항(예: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습동기 결여’ 4문항

(예: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긍정정서 결여’ 4문

항(예: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 ‘능동수행 결여’ 4

문항(예: 시험 기간이라도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이

다. 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보면, 통제신념 결여는 .84, 학습동기 결여는 .85, 

긍정정서 결여는 .74., 능동수행 결여는 .80이었으며 전

체 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수정⋅보완한 10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2번, 5번, 6번, 8번, 9번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4점 Likert 척

도(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로 평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분석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변수 간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여 표본 수 5,000

개를 추출하고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

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분석에 앞서 예비 분석으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참조). 주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은 4

점 만점에 평균 3.17점(SD = .56)으로 나타났으며, 주

의집중 문제는 4점 만점에 평균 2.11점(SD = .56)으로,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9점(SD = .43)으로, 

학업무기력은 4점 만점에 평균 1.97점(SD = .49)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수면의 질은 자아존중감(r = .20, p < 

1 2 3 4

1. 수면의 질 - -.08** .20** -.13**

2. 주의집중 문제 -.08** - -.31** .38**

3. 자아존중감 .20** -.31** - -.45**

4. 학업무기력 -.13** .38** -.45** -

M 3.17 2.11 2.89 1.97

SD  .56  .56  .43  .49

최솟값 1.00 1.00 1.10 1.00

최댓값 4.00 4.00 4.00 4.00

**p < .01.

표 1. 청소년의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학업무기력, 자아존중감 간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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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청소년의 수면이 질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더 높았다. 이어서, 수면의 질은 주

의집중 문제(r = -.08, p < .01)와 학업무기력(r = -.13,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은 낮아졌다. 또한, 주의집

중 문제는 자아존중감(r = -.31, p < .01)과 부적으로 

관련되고 학업무기력(r = .38, p < .01)과는 정적으로 

관련되어, 주의집중 문제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낮아지고 학업무기력은 높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r = -.45,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학업무기력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체 상관관

계의 크기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수면의 질과 주의집

중 문제,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 간 관계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r = -.08 ~ .20, p < .01)로 나타났으나, 종속

변수인 학업무기력과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중감의 두 

매개변수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r = -.38 ~ .45, p < 

.01)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상관계수가 0.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인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항목 묶음

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의집중문제를 ‘정서⋅행동문

제 자기보고형 척도(김지경 등, 2010)’의 하위요인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으로 측정하고,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조사하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

중감척도(김지경 등, 2010)’를 사용한 패널데이터를 구

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

형은 잠재변수당 문항 수가 많아질수록 추정 오차가 커

지기 때문에(Kline, 202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문항

을 부분적으로 합산하여 측정변수로 설정하는 항목 묶음

(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Kishton과 Widaman(1994)

의 제안에 따라, 주의집중 문제의 7문항을 2개의 항목

에, 자아존중감의 10문항을 3개의 항목에 순서대로 배

분하였다. 한편, 수면의 질은 2문항으로 구성되어 항목 

묶음에 적절치 않아 2문항을 평균 처리하고 단일요인

의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모형 분석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중감, 학업무기력의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와 χ2/df,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평가의 기준을 보면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가 3보다 작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홍세희, 2000). 이외의 

적합도 지수로 NFI, TLI, CFI의 값은 .90이상일 때 적합

하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값은 .05이하일 때 적

절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 298.394 

(df = 24, p < .001), χ2/df = 12.433, NFI = .97, TLI = 

.96, CFI = .97, RMSEA = .07 [90% CI = .06, .0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2 참조). 본 연구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298.394*** 24 12.433 .97 .96 .97
.07

(.06 - .08)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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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은 청소년의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

중감, 학업무기력의 네 가지 잠재변인을 포함한다. 수

면의 질은 단일 측정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의집

중 문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의 단일 측정변인으

로, 자아존중감은 단일 측정변인으로, 학업무기력은 통

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네 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모형

의 요인 부하량에서는 잠재변인으로부터 측정변인으로

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64 ~ .90 사이로 나료타나 모

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C.R. 값이 α = .001 수준

에서 유의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계수, 2010).

4. 구조모형 분석 

1)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 및 자아

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

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간접 경로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여 표본 수 5,000개를 추

출하고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 388.301 (df = 32, p < .001), 

χ2/df = 12.134, NFI = .96, TLI = .95, CFI = .96, 

RMSEA = .07 [90% CI = .06, .08]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표 3 참조).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

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표 4 참조). 먼저,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388.301*** 32 12.134 .96 .95 .96
.07

(.06 - .08)

***p < .001.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p < .001.

그림 1.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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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 문제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경로를 살

펴보면,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였으며(β = -.11, p < .001), 주의집중 문

제가 학업무기력에 직접적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β = .28, p < .001). 이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낮을수

록 주의집중 문제가 높아지게 되고, 다시 학업무기력 수

준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수면의 질

이 주의집중 문제에(β = -.11, p < .001), 주의집중 문제

가 자아존중감에(β = -.38, p < .001), 자아존중감은 학

업무기력에(β = -.4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

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직접효

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와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하였다

(표 5 참조).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통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문제를 

1% 설명하고 있으며, 수면의 질과 주의집중문제는 함

께 자아존중감을 10% 설명하였고, 수면의 질과 주의집

중문제 및 자아존중감은 함께 학업무기력을 31% 설명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서 자아존중감

으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β = .03, 95% CI [.02, 

.05]), 주의집중 문제에서 학업무기력으로의 간접효과

도 유의하였으며(β = .14, 95% CI [.12, .17]), 수면의 

질에서 학업무기력까지의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4, 95% CI [-.06, -.02]). 즉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주의집중 문제는 높아지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손상하여 학업무기력을 높

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변인 간 경로 B β S.E. C.R.

수면의 질 → 주의집중 문제 -.11 -.11 .03  -4.71***

주의집중 문제 → 자아존중감 -.27 -.38 .02 -14.52***

자아존중감 → 학업무기력 -.52 -.44 .03 -17.05***

주의집중 문제 → 학업무기력 .24 .28 .02 11.11***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

잠재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 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수면의 질 → 주의집중 문제 -.08*** -.08*** .01

수면의 질 → 자아존중감  .03*** .03***

.10
주의집중 문제 → 자아존중감 -.31*** -.31***

수면의 질 → 학업무기력 -.03** -.03**

.31주의집중 문제 → 학업무기력 .29*** .12* .41***

자아존중감 → 학업무기력 -.40*** -.40***

*p < .05, **p < .01, ***p < .001.

표 5. 청소년의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중감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Estimate S.E. 95% CI

수면의 질 → 주의집중 문제 → 자아존중감 .03 .01 .02 ~ .05

주의집중 문제 → 자아존중감 → 학업무기력 .14 .01 .12 ~ .17

수면의 질 → 주의집중 문제 → 자아존중감 → 학업무기력 -.04 .01 -.06 ~ -.02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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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

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신체 건강 영역의 이

슈인 수면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학업무

기력을 이해하기 위해 신체적 발달 영역, 인지적 발달 

영역, 정서적 발달 영역을 포함하는 접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수면의 질, 주의집중 문제, 자아존중

감 및 학업무기력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업무기력이 높았으며, 주의

집중 문제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업무기력

이 높았다. 이러한 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은 수면의 질이

라는 신체 발달의 영역과 인지적 영역인 주의집중 문제

와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학업무기력

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발달을 이끄는 유기적

인 관계에 놓여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네 변인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해 본 바,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

적으로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수면의 질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주의

집중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을 예측했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최홍일, 정현

주. 2023; Um et al., 2017)과 일치한다. 수면의 질과 주

의집중의 상관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이 수면과 뇌 기

능의 상관을 조명하였고(Jackson et al., 2013), 수면의 

질과 전두엽 기능의 일부인 주의집중의 상관을 밝힌 

Dewald 등의 연구(2010)와 수면이 미주신경 긴장과 생

리적 변화를 초래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Porges et al., 1994; Suess et al., 1994)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와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주의집중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서 찾고자 하는 접근으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든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의 인지적 각성 수준인 주의집중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서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필요성

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수면의 질에도 생리적이며 

신경계적인 특성이 작용하므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나, 생리적 특성뿐 아니라 심리

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

혀지고 있다(노지운, 신나나, 2020). 따라서 수면의 질

에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우선 접근하여 수면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집중 문제를 돕

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학업기대가 많아 수면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수 없

는 국내 중학생의 학업환경이 수면의 시간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수면 직전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 영상을 접

하는 생활환경이 수면의 질마저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

려하여(하문선, 2017), 중학생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

한 생활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감소

하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학업무기력 감소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 능력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극에 선별적으

로 주의를 집중하여 과제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인지

적 능력으로, 이러한 주의집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제에 몰입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학업적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 결과로 학

업무기력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

는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의 정적 관계를 주장한 

다수의 선행 연구(김진철, 2023; 박봉환, 2022; 한세영, 

최혜선, 모인경, 손은혜, 2024)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생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높은 수준의 학

업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

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집중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

기인데, 이 과정에서 학습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

면 학업 과제의 이해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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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이러한 반복적인 경

험을 통해 자신이 학업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

는 학업무기력을 유발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들(김진철, 

2023; 박봉환, 2022; 우연경, 노언경, 2021)의 종합적인 

관점과 일맥상통한 결과인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중요

한 요인인 주의집중 능력은 중학교 학업 내용의 범위

가 확대될수록, 또한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 

난이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학업성취를 방해하고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요인으

로 작동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로부터 영향을 받은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

치는 간접적 영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문제는 청소년의 자

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게 하며, 이에 따라 학업에서 자신의 노력이 결

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심리

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

업 수행과 성취의 의미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문화에서 주의집중 문제로 인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교육환경 내에서 주어진 필요한 자

극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러한 문

제는 그룹 과제나 모둠 활동이 많은 중학교 시기의 학

업 과정에서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획득하기

도 어렵게 해 이중으로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집중

의 어려움이 사회적 기술의 결함 또는 또래 등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신감과 자아존중

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박현옥, 

이애연, 2012; 정용래, 2019; Harpin et al., 2016)의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결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

은 청소년들의 학업무기력에 접근한 선행 연구(함영난, 

박분희, 202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

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감을 높게 

가지는 청소년은 자신의 과업 성취에 대한 기대도 높고 

열의를 가지고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스로 학업 목표를 높게 갖거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기대감이 낮아 학업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고 학업적 도전을 하지 않는데 제한이 있

어 쉽사리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반복적인 포기와 실패의 경험이 학

업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수면의 중요성을 조명

하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수면의 질의 영향의 크기가 

주의집중 능력이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의 크기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패널데이터를 활

용하는 과정에서 수면의 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매

우 잘 잔다’부터 ‘매우 못 잔다’까지 평정하도록 하여 

다소 단편적으로 측정한 제한점이 있었던 것이 그 원인

의 하나로 추정된다. 실제 수면의 질에는 입면 과정의 

어려움, 수면 중 깨는 횟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이 포함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보다 다각적

으로 접근하고 측정하여 청소년기 신체 발달 영역의 중

요성을 입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

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라 수면의 질의 영향이 다소간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수면의 질이 주의집중 문제와 학업무기력과 같은 인지 

학습 발달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달 단계별로 

다른 추이를 보이는지는 장기적으로 추적해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즉 유아기로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발달단계

별 수면의 영향을 파악하고, 학업을 위해 지나치게 신

체 발달 영역의 지원을 소홀히 하는 편향된 발달지원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달 단계별 수면의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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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는 청소년 자신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단일 보고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적

합도가 다소간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또는 

또래의 보고를 추가하여 다양한 보고자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수면의 질

은 단순히 신체적인 피로감의 의미에 국한된 문제가 아

니고, 신체적인 피로감만으로 인해 학업적인 무기력감

이 유발되는 것 또한 아니며, 낮은 수면의 질로 인해 

인지적 측면에서 주의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평가적 정서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져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는 내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무기력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신체적 요인과 더불어 인지, 정서적 요인의 간접

적 영향을 모두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업무기력을 감

소시키기 위한 예측 요인으로 본 연구가 밝히지 못한 수

면의 질의 다면적 측면과 주의집중 문제의 다양한 측

면이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양육 현장과 교육 현장에

서도 수면의 질과 주의집중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정밀하게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

해 청소년의 수면의 질 향상과 주의집중 능력의 향상

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구체적인 목표를 도출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이러한 시사점들

이 청소년기 학업무기력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에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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